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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 상정
 - 미주‧중동 노선에 국적선사 HMM 임시선박 3척 긴급투입…수출바우처 

202억원 조기 집행
 -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복 1,685TEU 규모 공급, 부산항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확대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하였다.

  *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6. 14.,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안건)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美)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7~11월 중 美서안(13K 컨테이너선 5척) 및 동남아(1.8K 컨테이너선 2척) 항로 투입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②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해수부 차관)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 

내에 정보제공 및 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 (코트라) 코트라 홈페이지, 1600-7119 / (무역협회) 수출입물류포털, 02-6000-5724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호택 (044-200-5725)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509)

  


